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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아마존 가족관계 베스트셀러
* 별점 10점, 독자 강력 추천 도서!

엄마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교환일기를 만들었어요. 

처음 딸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딸에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지. 힘든 
일은 툭툭 털어낼 수 있게 지켜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 해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녀 관계는, 어느 한쪽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신뢰를 필요로 하지요. 그건 오랜 시간 
수많은 대화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대화의 창은 무제한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세요. 엄마와 딱히 사이
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정작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긴 힘들지 않았나요? ‘엄마는 이해 못 해줄 것 
같아.’ ‘엄마가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앞에서
는 늘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행동하지 않았나요? 또한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요즘 뭐가 가장 
힘들어?’ ‘네가 가장 즐거운 시간은 뭐야?’ 같은 마음을 묻는 질문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숙제 다했
어?’ ‘학원 늦겠다!’ ‘어서 씻고 자!’ 같은 지시형 대화만 하루를 채우곤 하지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큰데 그 마음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늦게 알
게 되는 사람이래요.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의 저자는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고, 그런 관계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딸과 교환일기를 쓴 끝에 서로를 깊은 관계로 이끄는 대화 
주제를 찾았고, 그것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녀가 되고 싶다면
1주일에 1번 교환일기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세요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는 엄마와 딸이 1년간 대화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환일기장’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색하겠지요? 교환일기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일기
를 시작하는 사람은 노트의 빈칸이 너무 끝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대화를 나눠야 속마음을 알아
갈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이 책에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들어 있어요. 책 속 질문들은 단순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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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딸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질문, 자신을 보다 섬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질
문 등 다양한 층위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어요. 물론 간단한 문답형으로 서로의 취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볍고 재밌는 질문들도 있지요! 엄마와 딸이 번갈아 1페이지씩 일기를 작성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대
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1년간 교환일기를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글 쓰는 실력이 느는 건 아주 큰 
덤이겠죠?)

이 책의 특별한 점
1. 엄마와 딸이 번갈아 1페이지씩 일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2. 1주일에 1~2회 쓰는 분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3. 각 페이지마다 1~6개의 문항이 있어서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4. 질문은 서로의 취향, 꿈, 포부, 가치관,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로 이끌어줘요. 
5. 아이는 질문을 읽고,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해 상대에게 전달하는 연습도 할 수 있죠.
6. 실로 꿰맨 양장 제본으로 여러 번 펼쳐도 튼튼해요. 또한 가름끈을 넣어 사용 편의성을 높였어요. 

 저자 소개 

지은이 브랜디 라일리 (Brandi Riley)
딸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는 작가. 많은 엄마들이 딸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MamaKnowsItAll.com을 개설해 딸과 교감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매체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엄마에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육아와 이
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복직, 연봉협상까지 모든 활동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성운동단체 
‘Courage to Earn’의 설립자로서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균형을 찾도록 지원 중이다.

옮긴이 김소연
연세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으며, 삼성전자 해외 마케팅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다. 현재는 전 세
계 기업을 상대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갤럭틱의 대표로, 다양한 콘텐츠 번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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